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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점검 

광통신: 미국 광트랜시버 제재 법안 발의, 수급 부족은 지속 예상  

 9/25 미국 상원의원 4명은 「중국산 광트랜시버의 국가안보 시스템 진입 방지법(S.5548)」을 발의하고, 

중지쉬창(300308.CH)과 Eoptolink(300502.CH)를 미국 국가안보 시스템 조달 제한 대상 업체로 명시. 법안은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시스템에 중국산 광트랜시버를 조달·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현재 규제 범위는 국가안보 

시스템에 한정돼 상업용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규제 범위가 민간 AI 

인프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 이에 9/28 중국 광통신 섹터의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중지쉬창(300308.CH), 

Eoptolink(300502.CH)를 비롯해 장비광섬(601869.CH), 중천과기(600522.CH), 형통광전(600487.CH) 등 광모듈·광섬유 

관련주가 모두 -10% 급락. 미국의 법안 발의가 중국 광통신 기업 주가 센티에 영향은 있으나 광통신 산업의 1.6T 

광트랜시버의 수급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반도체: 중국 공업정보화부, 일부 기업에 엔비디아 칩 구매 계획 요청 

 9/27 The Information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 일부 하이퍼스케일러에 엔비디아 RTX 

Pro 5500 구매 계획과 예상 물량, 사용 목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 구매를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 RTX Pro 

5500은 엔비디아의 최상위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는 아니지만 여러 장을 서버에 탑재해 AI 추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GPU로, 바이트댄스는 최대 100만개 수준의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수출규제와 

별개로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칩 구매를 자체적으로 제한해왔으나, 최근 자국 AI 기업의 컴퓨팅 수요 증가와 국산 AI 칩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일부 제품의 구매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흐름. 실제 허용 시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주요 

수요처의 선택지가 확대되며 캠브리콘, 해광정보, 비렌테크, 일루바타코어엑스 등 국산 AI 칩 업체의 단기 대체수요 

기대에는 부담 요인. 다만 승인 시점과 허용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도 없는 상태. 

전기차: EU, 영국에 중국산 EV 관세 인상 요구 

 9/27 EU는 영국이 중국산 EV의 EU 관세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영국에 중국산 EV 관세를 인상하고 

EU와 무역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조율할 것을 요구. EU의 ‘Made in Europe’ 정책은 보조금과 공공조달을 통해 역내 

제조업체를 우대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영국은 자국 기업들이 EU의 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동차·화학·에너지 공급망을 ‘Made in Europe’ 체계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음.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대해 5년간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추가 관세율은 

7.8~35.3%로 기존 10% 기본 수입관세를 포함할 경우 최대 총 관세율은 45.3%에 달함. 반면 영국은 중국산 EV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영국 신차 시장 합산 점유율은 16%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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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인프라 

CXMT(688825.SH): 349억위안 규모 신규 투자 계획 발표 

 9/28 총 349억위안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 241억위안을 기술 R&D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108억위안을 DRAM 

웨이퍼 후공정 테스트 기지 2기 건설에 투자할 예정. R&D 프로젝트는 허페이 12인치 메모리 웨이퍼 생산기지 내에서 

진행되며 건설기간은 30개월, 전체 투자액 가운데 130억위안은 IPO 초과모집 자금을 활용. 후공정 테스트 기지 2기는 

DRAM 테스트와 모듈 조립을 담당하는 신규 공장을 건설하며, 투자액 108억위안 중 50억위안을 초과모집 자금으로 

투입할 계획. 

    화웨이(비상장): 자체 개발한 모바일 칩 상용화 확대 계획 

 10/1 SCMP에 따르면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Tau(τ) Scaling Law 기반 모바일 칩의 상용화를 확대하고, Mate 90 시리즈 

전반에 관련 프로세서를 적용할 계획. Tau(τ) Scaling Law는 공정 미세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호 전달 지연을 줄이고 

회로 집적 효율을 높여 칩 성능을 개선하는 설계 방식.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 속에서 자체 설계 칩의 성능 격차를 

축소하려는 전략으로, Mate XT 2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Kirin 9050 Pro가 탑재. Mate XT 2는 누적 판매량 100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란치테크놀로지(688008.SH/6809.HK): 차세대 클럭드라이버 CK01P 양산 발표 

 9/29 최대 9,200MT/s 속도의 DDR5 메모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클럭드라이버 CK01P 양산을 발표. 클럭드라이버는 

CPU와 메모리 사이의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해 고속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 인터페이스 칩으로, 

이번 신제품은 기존보다 더 높은 DDR5 속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 AI PC와 고성능 PC에서 메모리 대역폭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란치테크놀로지의 DDR5 인터페이스 칩 제품군 확대와 고부가 제품 비중 상승 기대. 

    웨신반도체(CanSemi, 비상장): 창업판 IPO 개인 투자자 청약 시작 

 9/28 중국 파운드리 CanSemi Technology의 선전 창업판 IPO 개인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환수조치 이후 약 2,360배를 

기록. CanSemi는 상장 시 창업판 최초의 순수 웨이퍼 파운드리 업체가 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실리콘포토닉스 사업 

확대와 중국 AI 인프라 공급망 내 역할에 주목. 중국 내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광통신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파운드리의 실리콘포토닉스 성장 기대가 IPO 흥행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 

    기가디바이스(603986.SH): CXMT와의 거래 한도 확대 공시  

 9/29 CXMT와의 2026년 특수관계자 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공시 발표. 기가디바이스는 향후 약 4개월간 CXMT로부터 

DRAM 웨이퍼를 추가 조달할 계획이며, 관련 거래 규모는 약 44억위안.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타이트가 이어지는 

가운데 DRAM 공급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자사 메모리 제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    반도체: 중국과학원, 향후 5년의 AI와 반도체 중심 기술 청사진 공개 

 9/28 중국과학원은 2026~2030년 연구 및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하고 AI와 집적회로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 

양자기술, 생명과학 및 바이오테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핵융합 등도 중점 육성 분야에 포함했으며, AI를 기초과학과 

전략기술 연구 전반에 적용해 과학기술 혁신 속도를 높일 계획. 중국 정부가 15차 5개년 계획에서 R&D 지출을 연평균 

7% 이상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AI와 반도체 자립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투자를 지속 강화하는 방향성 

재확인. 

    메모리: TrendForce, HBM과 범용 DRAM 공급 부족 지속 전망 

 9/29 TrendForce는 2027년에도 HBM과 범용 DRAM이 한정된 선단공정과 웨이퍼 생산능력을 두고 경쟁하면서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HBM4 비중 확대와 2H27 HBM4e 출하 확대를 반영해 2027년 HBM 혼합 ASP 전망을 

상향했으며, 전년 대비 121% 상승할 것으로 예상. 공급 부족과 시스템 비용 상승으로 GPU와 ASIC 업체들이 12-Hi 

대신 8-Hi HBM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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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국 공업정보화부, 일부 기업에 엔비디아 칩 구매 계획 요청 

 9/27 The Information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 일부 하이퍼스케일러에 엔비디아 RTX 

Pro 5500 구매 계획과 예상 물량, 사용 목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 구매를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 RTX Pro 

5500은 엔비디아의 최상위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는 아니지만 여러 장을 서버에 탑재해 AI 추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GPU로, 바이트댄스는 최대 100만개 수준의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수출규제와 

별개로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칩 구매를 자체적으로 제한해왔으나, 최근 자국 AI 기업의 컴퓨팅 수요 증가와 국산 AI 칩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일부 제품의 구매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흐름. 실제 허용 시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주요 

수요처의 선택지가 확대되며 캠브리콘, 해광정보, 비렌테크, 일루바타코어엑스 등 국산 AI 칩 업체의 단기 대체수요 

기대에는 부담 요인. 다만 승인 시점과 허용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도 없는 상태. 

    중지쉬창(300308.SZ): 미국 초당파 의원, 중국산 광트랜시버 규제 법안 발의  

 9/25 Reuters에 따르면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중지쉬창과 Eoptolink가 생산한 중국산 광트랜시버를 민감한 연방정부 

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광트랜시버는 AI 데이터센터에서 광섬유를 통해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핵심 부품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연방정부는 5년 내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상무부와 

국방부가 제한 대상 기업을 추가할 수 있음. 중지쉬창은 미국 AI 데이터센터 수요 노출이 큰 업체인 만큼 규제 확대 

가능성이 향후 미국 시장 접근성과 수주 기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가 약세 요인으로 부각.  

    ESWIN Computing(1256.HK): 홍콩 IPO 청약 시작, 10/9 상장 예정 

 9/28 홍콩 IPO 청약을 시작했으며, 10/9 홍콩거래소 상장 예정. ESWIN Computing은 RISC-V 기반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웨이퍼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칩과 칩셋, 보드 및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에 집중.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가전,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 디바이스용 칩과 자동차, 로봇, 산업장비용 컴퓨팅 및 인터커넥트 칩을 주요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RISC-V CPU IP와 SoC를 기반으로 엣지 AI와 로봇용 컴퓨팅 솔루션까지 사업 영역 

확대. 중국 자체 컴퓨팅 생태계 구축 흐름과 연결되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RISC-V 기반 AI NAS와 엣지 컴퓨팅 제품도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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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소프트웨어 

AI 모델: 중국 생성형 AI 이용자 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 9/29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 중국 생성형 AI 이용자 수가 6월 말 기준 7억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 2025년 말 6.02억명 대비 약 16% 증가했으며, 보급률은 당시 42.8%에서 추가 상승. 이용자 가운데 

76%가 질의응답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48%는 이미지와 영상 처리, 38%는 텍스트 처리, 33%는 업무 요약과 

회의록, 프레젠테이션 작성 등에 활용. 생성형 AI 이용이 콘텐츠 생성뿐 아니라 업무 생산성 도구와 스마트 하드웨어 

영역까지 확산되는 흐름. 

  
미니맥스(0100.HK): 사용량 최상위 익명 AI, 미니맥스 모델 가능성 

 9/30 Hugging Face 커뮤니티 분석에 따르면, 최근 사용량 상위권에 오른 익명 AI 모델 ‘Space Bunny Alpha’가 

미니맥스 계열 모델일 가능성이 제기. 토크나이저 구조와 출력 패턴이 미니맥스 모델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으며, 미니맥스가 9/27 공개한 M3.1-Flash-Preview와의 연관 가능성도 언급. 다만 개발사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 

  
바이트댄스(비상장): 중국 내 데이터센터 용량의 20% 사용 

 9/28 SemiAnalysis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내 구축 완료된 데이터센터 용량의 약 20%를 사용하며 중국 최대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 중국의 구축 완료 데이터센터 용량은 24GW 이상이며, 약 20GW가 추가 건설 

중이고 별도로 약 30GW가 발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 바이트댄스는 데이터센터 용량 대부분을 임차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Doubao와 Seedance 등 AI 서비스 확장에 따라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 

  
콰이쇼우(1024.HK): 차세대 AI 영상 생성모델 Kling 4.0 10월 출시 

 9/28 차세대 AI 영상 생성모델 Kling 4.0을 10월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 경량 버전인 Kling 4.0 Flash는 9/28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공개. Kling 4.0은 4K와 1080p 10-bit HDR 출력을 지원하며, 한 번의 생성 작업에 최대 10장의 

이미지, 5개의 영상, 7개 피사체를 함께 입력할 수 있도록 멀티모달 입력 범위를 확대. 단일 생성 영상 길이도 최대 

30초로 늘리고 장면 연속성과 장시간 서사 표현 능력을 강화. 

 

 

제약 

항서제약(600276.SH/1276.HK): 노보노디스크와 비만 치료제 물질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체결 

 9/29 노보노디스크(NVO.US)와 주 1회 경구 투여가 가능한 GLP-1/GIP 이중작용제 HRS-1596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체결. 총 계약 규모는 최대 26억달러로, 선급금 3억달러와 개발,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 최대 23억달러, 판매 로열티가 

포함. 노보노디스크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 중국 혁신신약의 

대형 해외 라이선스 계약이 이어지며 중국 제약사의 글로벌 BD 기대 확대. 9/30 항서제약 A주/H주 주가는 각각 

3.5%/10.1% 상승 마감. 

    엔화제약(002262.SZ): Somnivera와 신약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 계약 

 9/29 Somnivera와 임상단계 수면장애 치료용 자체 개발 1류 혁신신약의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엔화제약은 선급금 1,050만달러와 최대 5.1억달러의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 

순매출 기준 한 자릿수 후반에서 두 자릿수 초반의 로열티를 받을 예정이며, Somnivera 지분 15%도 확보. 중견 중국 

제약사까지 해외 라이선스 아웃이 확대되며 중국 혁신신약의 글로벌 BD(기술수출 및 파트너십) 모멘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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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이차전지: 2030년 전고체 배터리 대규모 적용 계획  

 9/28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신형 배터리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6~2030년 

산업 발전 로드맵을 제시. 중국은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의 초기 대규모 적용을 실현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연구개발에서 상용화로의 전환을 가속할 계획. 이와 함께 장수명 리튬 배터리의 충·방전 수명을 1만5,000회까지 

높이고, 선도 배터리 제조업체의 제품 불량률을 PPB(10억분의 1) 수준까지 낮추는 목표를 제시. 

  
고션하이테크(002074.CH): 폭스바겐과 유럽 배터리 공장 상호 지분 투자 

 9/28 고션하이테크는 폭스바겐과 유럽 배터리 공급망 공동 구축을 위해 스페인·슬로바키아·모로코 생산거점에 상호 

지분투자를 추진, 해당 소식으로 9/29 고션하이테크 주가 10% 상승. 고션하이테크는 스페인 발렌시아의 폭스바겐 

배터리 자회사 PowerCo 공장에 11억유로(12.5억USD)를 투자해 지분 49%를 확보할 예정이며, 해당 공장은 유럽 LFP 

배터리 생산 허브로 육성될 계획. 반대로 PowerCo는 고션의 슬로바키아 배터리 셀 공장과 모로코 LFP 양극재 공장에 

총 4.7억유로를 투자해 각각 지분 49%를 확보할 예정.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해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 한편 폭스바겐은 고션하이테크 지분 24% 중 5.3%를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며, 거래 완료 이후에도 전략적 투자자로 남을 예정. 

 

 

산업재/원자재 

광통신: 미국 광트랜시버 제재 법안 발의, 수급 부족은 지속 예상  

 9/25 미국 상원의원 4명은 「중국산 광트랜시버의 국가안보 시스템 진입 방지법(S.5548)」을 발의하고, 

중지쉬창(300308.CH)과 Eoptolink(300502.CH)를 미국 국가안보 시스템 조달 제한 대상 업체로 명시. 법안은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시스템에 중국산 광트랜시버를 조달·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현재 규제 범위는 국가안보 

시스템에 한정돼 상업용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규제 범위가 민간 AI 

인프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 이에 9/28 중국 광통신 섹터의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중지쉬창(300308.CH), 

Eoptolink(300502.CH)를 비롯해 장비광섬(601869.CH), 중천과기(600522.CH), 형통광전(600487.CH) 등 광모듈·광섬유 

관련주가 모두 -10% 급락. 미국의 법안 발의가 중국 광통신 기업 주가 센티에 영향은 있으나 광통신 산업의 1.6T 

광트랜시버의 수급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희토류: 미국의 중국 희토류 의존은 지속될 것  

 9/24 미국이 자체 희토류 채굴·가공 능력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음에도 2030년대까지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전망. 광물 컨설팅업체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의 주요 

희토류 2종 생산량은 3배 이상 증가했으나, 현재 자체 생산으로 충족 가능한 수요는 42%에 불과. 5년 후에도 전체 

수요의 약 25%를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 백악관은 2027년 1월까지 중국산 희토류 수입을 차단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단기간 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려워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희토류를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MP Materials, USA Rare Earth, 

Energy Fuels 등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해 옴. 

  
형통광전(600487.CH): 66억위안 증자 계획 발표 

 9/24 중국 광섬유 업체 형통광전은 최대 66.36억위안 규모의 사모 증자 계획 발표. 자금은 차세대 광섬유, CPO 첨단 

패키징 R&D, AI 첨단 광인터커넥트, 해양에너지 연결망 및 스마트 제조 등에 투입 예정. 해당 소식 발표 이후 주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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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기차: EU, 영국에 중국산 EV 관세 인상 요구  

 9/27 EU는 영국이 중국산 EV의 EU 관세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영국에 중국산 EV 관세를 인상하고 

EU와 무역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조율할 것을 요구. EU의 ‘Made in Europe’ 정책은 보조금과 공공조달을 통해 역내 

제조업체를 우대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영국은 자국 기업들이 EU의 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동차·화학·에너지 공급망을 ‘Made in Europe’ 체계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음.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대해 5년간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추가 관세율은 

7.8~35.3%로 기존 10% 기본 수입관세를 포함할 경우 최대 총 관세율은 45.3%에 달함. 반면 영국은 중국산 EV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영국 신차 시장 합산 점유율은 16%까지 상승. 

  
전기차: 미국, 중국산 자동차 판매 영구 금지 법안 신속 처리 절차 연기  

 9/24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생산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의 신속 처리 절차가 다음 

주로 연기. 현재 만장일치가 필요한 신속 처리 절차에서 Rand Paul 의원이 우려를 제기하면서 표결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 현재 상원에서는 51명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하원 버전도 100명 이상의 공동발의자를 확보.  

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가 2025년 초 도입한 규정은 민감한 운전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될 가능성을 이유로 

사실상 모든 중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서 승용차를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금지.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가 넘는 관세도 유지하고 있음. 

  
전기차: 전기차 5분 충전 경쟁 본격화 

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주유 시간과 유사한 5분 수준의 충전 속도 구현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 9/23 Geely는 자체 

개발한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공개했으며, 배터리 충전시간은 10%→70% 4분 30초, 10%→97% 8분 40초를 기록. 

BYD와 Sunwoda는 10%→97% 충전에 약 9분, Li Auto는 약 12분이 소요되는 반면, Tesla 슈퍼차저는 일반적으로 

10%→80% 충전에 15~25분이 소요. Geely 경영진은 충전 속도가 이미 기술적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경쟁의 초점이 충전 속도 자체에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 확대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 

  
샤오펑(XPEV.US): 폭스바겐과 공동 개발 모델 사전 판매 시작  

 9/24 폭스바겐은 샤오펑과 공동 개발한 두 번째 모델 ID. UNYX 09의 중국 사전판매를 시작했으며, 10월 말 정식 출시 

예정. 이는 폭스바겐의 ‘In China, for China’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현지 완성차 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ID. 

UNYX 09는 중대형 전기 패스트백 세단으로 사전판매가는 19.99만위안부터. CATL 배터리와 샤오펑의 VLA 지능형 

주행보조 시스템을 탑재하며, 폭스바겐 허페이 공장에서 생산. 중국 현지 기반 아키텍처를 적용해 개발부터 양산까지 

24개월이 소요됐으며, 기존 대비 개발기간을 약 30% 단축. 폭스바겐은 2023년 샤오펑 지분 5%를 인수한 이후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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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오(NIO.US): 첫 완전 태양광 기반 배터리 교환소 구축 

 9/23 신장에 태양광+ESS 기반의 첫 완전 오프그리드 배터리 교환소 구축. 해당 교환소는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과 ESS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며 이는 오프그리드 배터리 교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첫 사례. 

교환소가 위치한 싱싱샤는 신장 동부 고비사막 지역으로 전력망 구축이 제한적. 중국 태양광 기업 융기실리콘의 

‘LONGi Block’ 이동형 에너지 스테이션과 ‘LONGi H2D’ ESS가 적용됐으며, 일조 조건에 따라 운영 모드를 자동 전환해 

24시간 가동. 낮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교환소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고 잉여 전력을 ESS에 저장하며, 밤에는 저장된 

전력을 활용해 교환소를 운영. 운영 모드 전환에는 현장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액체냉각 기반 온도제어 등을 통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9/23 기준 Nio는 중국 내 배터리 교환소 4,109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060개가 고속도로에 위치. 이와 별도로 충전소 5,301개도 운영 중. 

  
니오(NIO.US): 지리자동차와 배터리 스왑 사업 협력 확대 

 9/28 니오는 정부의 반내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Geely와 충전·배터리 스왑 사업 협력 확대. Geely는 산하 배터리 

스왑 업체 Yiyi Power 지분 전량과 현금 6.4억위안을 출자해 NIO Power 지분 30%를 확보하고, NIO China는 Geely 

산하 충전 사업자 Haohan Energy 지분 10%를 인수할 예정. 양사는 승용차용 배터리 스왑 기술·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충전 네트워크 간 연계를 확대할 계획. 니오는 Geely 자원을 활용해 2030년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 1만개 구축 목표를 

가속화할 방침. 해당 소식이 보도된 이후, 투자 부담 우려가 부각되며 9/29 니오(9866.HK) -5%, Geely(0175.HK) -7% 

하락.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IDC,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75만대 전망  

 IDC에 따르면, 1H26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약 2.5만대로 YoY +432%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75만대(50% 

상향)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중국 시장 출하량은 1.9만대로 글로벌 출하량의 약 78%를 차지했으며, 중국 업체 

기준으로는 글로벌 출하량의 95% 이상을 차지. 9/29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에서는 2026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 생산량 10만대 목표를 재확인. 이는 Counterpoint가 예상하는 글로벌 출하량은 5만대와 괴리가 있음. 집계 

기준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생산능력 확대 속도에 비해 실제 시장 수요와 상용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판단.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 전시, 데이터 수집센터향 출하 비중은 2025년 84%에서 69%까지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요 출하처로 자리잡고 있음. 

  
Agibot(비상장): 누적 생산량 2만대 달성  

 9/24 Agibot 로봇 누적 생산량 2만대 달성, 이는 지난해 12월 5,000대 대비 4배 증가. 이 수치에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바퀴형 작업 로봇 플랫폼도 포함. X(소형 이족보행) 시리즈가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A(풀사이즈 이족보행)/G(바퀴형) 시리즈가 각각 28%를 차지. 다만 해당 수치는 누적 생산량 기준으로, 실제 

판매량이나 현장 투입량은 확인할 수 없음. 

  
모멘타(6880.HK): 동펑과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 체결  

 9/28 모멘타는 Dongfeng-Stellantis JV인 DSAT와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Momenta R7 기반 ADAS를 공동 

개발해 Peugeot·Jeep 신규 양산 모델에 탑재할 예정. 해당 기술은 중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적용될 

계획. 이번 계약을 통해 모멘타는 기존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 중심에서 고객 기반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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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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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   

시가총액(조원)  

6.5  

Ultra-Bionic U1 로봇 난항 

 유비테크 주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의 투자심리 약화와 연간 출하량 가이던스 하향 등의 영향으로 YTD -42% 

하락. 최근에는 소비자용 Ultra-Bionic 휴머노이드 로봇 U1 시리즈의 주문과 실제 인도 규모 간 격차가 부각되고 

있음. 올해 6월 유비테크는 인간의 외형을 모사한 Ultra-Bionic 로봇 U1을 출시했고 사전 주문량은 1.3만대를 기록. 

그러나 최근 경영진이 제시한 연내 실제 인도 가능 물량은 1,500~2,000대에 불과해, 사전 주문이 실제 출하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딘 상황. 또한, 7월 중국 정부에서 AI 의인화 상호작용 관련 규제를 발표하면서 U1의 가정용 

서비스 확장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가이던스 하향 

 유비테크의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1H26 921대(2025년 1,079대)를 기록했으며, 중국 시장 점유율은 4% 수준. 

1H26 휴머노이드 매출은 6억위안으로 YoY +1,445% 증가했고 매출 비중은 47%까지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높은 

마진율에 힘입어 전사 GPM도 YoY +9.7%p 개선된 44.7% 기록. 연구·교육기관 향 출하 비중이 높은 유니트리와 달리, 

유비테크는 자동차·3C 제조업체 등 산업용 출하 비중이 높으며, 고객층도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경영진은 류저우 지역 생산라인 가동이 3개월 지연되면서 2026년 로봇 전체 출하 가이던스를 기존 1만대에서 

6,000~7,000대로 하향. 다만, 통상 하반기에 주문이 집중(25년 하반기 비중 70%)되는 계절성과 생산라인 정상화를 

감안하면 유비테크의 하반기 로봇 출하량은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가 모멘텀 부재, 주요 투자자 지분 축소 가능성 

 경영진은 순이익 BEP 달성 목표를 2027년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 EBITDA는 2H26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수직계열화를 통해 전사 GPM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비테크의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 휴머노이드 섹터 전반의 투자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연간 출하 

가이던스가 하향됐고, U1의 주문 대비 실제 인도 규모와 가정용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기 때문. 또한, 

텐센트를 비롯한 상장 전 주요 투자자의 지분 축소 가능성도 주가 부담 요인. 향후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Walker S 

중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출하 확대와 U1 생산 정상화 및 실수요 확인, 흑자 전환을 통한 수익성 개선 가시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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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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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조원)  

54.3  

오픈웨이트 AI 모델 위험 관리를 위한 안전 체계 구축 

 9/28 Z.AI와 베이징 AI 안전 컨설팅업체 Concordia AI는 오픈웨이트 AI 모델의 위험 관리를 위한 6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시. 오픈웨이트 모델은 공개 이후 사용자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고 수정, 파인튜닝할 수 있어 개발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 중국 AI 기업의 오픈웨이트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모델 공개 전 위험평가부터 배포 이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안전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는 상황. 

  
Z.AI의 최신 모델, 사이버 공격은 강하나 안전에는 취약 

 9/29 Anthropic은 Z.AI의 최신 오픈웨이트 모델 GLM-5.3이 사이버 공격 역량에서 자사 Claude Mythos Preview에 

근접했다고 평가. Anthropic 테스트에서 GLM-5.3은 410건의 익스플로잇 시도 중 50건에 성공해 Claude Mythos 

Preview의 56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안전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지적.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의 

성능이 최첨단 폐쇄형 모델 수준까지 빠르게 접근하는 가운데, 보안성과 통제체계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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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CXMT(688825.CH) (2.5) 19.0  87.1  496.6  65.8  9,855.9  76.5  50,602.2  0.0  2026-10-30 

기가디바이스(603986.CH) (7.8) 21.1  43.8  186.1  30.0  606.2  44.1  621.5  0.0  2026-10-28 

캠브리콘(688256.CH) (7.6) 105.1  37.9  166.3  119.7  177.0  109.5  192.9  3.8  2026-10-23 

해광정보(688041.CH) (8.7) 115.4  17.5  56.2  45.1  79.1  61.4  80.2  0.0  2026-10-19 

비렌테크(6082.HK) (4.9) - (3.7) 141.0  309.4  적지 흑자 적지 0.0  2027-03-30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16.9) - (9.2) 186.6  170.6  적지 흑자 적지 0.0  2027-03-30 

북방화창(002371.CH) (5.7) 59.7  17.2  27.5  32.1  36.8  51.3  36.0  0.1  2026-10-29 

AMEC(688012.CH) (6.1) 68.1  15.9  36.9  40.2  110.2  22.0  170.2  0.8  2026-10-30 

SMIC(0981.HK) (4.9) 43.2  5.9  26.8  19.9  106.8  28.4  103.5  0.0  2026-11-13 

JCET(600584.CH) (6.5) 49.9  7.4  13.1  15.4  49.0  42.1  56.7  0.0  2026-10-22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5.7) 61.3  23.6  38.7  52.2  78.8  45.0  76.6  0.0  2026-10-30 

빅토리자이언트(300476.CH) (9.6) 24.1  26.5  65.9  79.3  89.7  94.6  73.1  0.0  2026-10-27 

중지쉬창(300308.CH) (9.8) 28.9  61.2  173.0  91.3  204.7  93.2  186.0  0.0  2026-10-30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4.6) 19.5  31.2  63.3  37.4  74.0  34.0  71.0  0.0  2026-10-29 

즈푸AI(2513.HK) 0.4  - (11.9) 783.7  198.0  적지 적지 적지 (0.1) 2027-03-31 

알리바바(BABA.US) (2.8) 16.8  8.1  10.4  12.5  (15.6) 47.0  108.8  1.4  2026-11-25 

텐센트(0700.HK) (1.7) 12.5  18.7  9.9  9.5  2.0  6.1  24.3  0.0  2026-11-18 

바이두(BIDU.US) (1.4) 15.0  4.2  (1.4) 6.2  100.5  22.6  (14.5) 0.3  2026-11-18 

레노버(0992.HK) (4.1) 17.0  37.1  28.0  18.1  57.5  71.8  71.8  0.0  2026-11-16 

샤오미(1810.HK) (5.0) 21.7  8.8  (4.2) 18.2  (36.5) 23.5  (19.8) (0.5) 2026-11-16 

유비테크(9880.HK) (4.9) - (4.0) 83.6  63.7  적지 흑자 적지 1.0  2027-03-31 

BYD(1211.HK) (4.9) 15.1  14.4  11.1  14.4  23.9  31.8  27.4  (0.4) 2026-10-30 

CATL(300750.CH/3750.HK) (0.8) 14.1  24.5  46.0  21.8  32.3  24.5  39.0  0.0  2026-10-20 

양광전력(300274.CH) (2.0) 12.5  24.3  2.1  21.0  3.4  24.3  6.4  0.0  2026-10-29 

선도지능(300450.CH/0470.HK) 8.8  23.8  16.4  31.6  26.6  56.3  39.1  49.2  (0.8) 2026-10-29 

허사이테크(HSAI.US) (2.6) 45.8  5.5  42.5  40.6  14.0  71.3  (21.6) 0.0  2026-11-11 

중천과기(600522.CH) (10.5) 15.3  16.9  23.6  15.1  162.1  41.3  141.8  7.6  2026-10-29 

사원전기(002028.CH) (3.8) 23.0  22.9  31.0  30.0  31.3  37.9  30.0  0.0  2026-10-23 

동방전기(600875.CH) (2.0) 16.5  10.2  10.8  8.8  32.8  26.7  27.1  0.0  2026-10-30 

평균 (4.8) 34.6  19.2  96.1  55.6  477.3  46.8  2,109.6  0.5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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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0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2026년 10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